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 관한 사정 

인도네시아의 섬유 제조업은 에너지(energy)를 멀티화(multi化 : 多樣化)하여, 

에너지에 따라 설비를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고, 생산 설비도 바꾸며 사업 구

조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네시아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經濟 提携 協定) 발효(發效)가 머지않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사정 등 안전치 못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신문이나 TV는 2008년 5월 12일에 중국의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大地震)을 일본의 지진과 비교하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보도하

였으며, 오히려 미얀마의 사이클론(cyclone : 인도양 · 아라비아 해에서 발생

하는 열대성 저기압) 피해나 인도의 관광 도시 자이푸르(Jaipur)의 폭탄(爆彈) 

사건에 대하여는 크게 보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화제(話題) 중 

하나로, 정부가 금년 6월에 석유 제품의 통제 가격(統制 價格)을 최대(最大) 

30% 올리겠다는 것을 크게 보도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데모가 매일 벌어졌

고, 값 인상에 따른 밀수(密輸), 석유 제품의 비밀 보관(秘密 保管)의 적발, 

시민들의 LPG(liquefied petroleum gas) 봄베(bombe) 구입 소동(購入 騷動) 등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 에너지 고등(energy 高騰)은 서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 경제 성장 목표를 아래로 낮춰 

2008년의 경제 성장 목표는 사회의 불안정으로, 당초에 6.4%를 계획하였는

데 6%로 낮춰 수정하였다. 섬유 회사들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크다. 요즘 



수년간과 최초의 동향을 살펴보면 도레이 그룹은 ‘단게란’과 ‘슬라바야’에서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重油)에서 석탄으로 바꾸고 있다. 이 그룹에서 

폴리에스터 면 혼방(混紡)을 생산하는 방적·직포·염색을 일관 생산하는 센텍

스(Centex)는 천연 가스로 바꾸었다. 

데이진(帝人) 그룹의 TIFICO가 ‘단게란’에서 석탄 보일러(石炭 boiler)로 바

꾸었다. ‘가라완’에 있는 도요보 니팅 인도네시아(東洋防 knitting Indonesia)는 

LPG·LNG(liquefied natural gas) 병용형(倂用型)이던 것을 전부 LNG 방식으로 

바꾸었다. 

‘패가론간’에 있는 다이와보 그룹의 프리마 텍시코 인도네시아는 중유 발

전(重油 發展) 방식을, 외부로부터 전력을 끌어들이는 매전(買電)으로 바꾸었

다. ‘베가시’의 도카이 텍스프린트(東海 TEXPRINT) 인도네시아는 설립할 때

부터 천연 가스와 중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천연 가스를 주로 사용

하고 있다. 

가스 파이프 라인(gas pipe line)의 설치 여부 등 인프라(infrastructure : 경제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의 차이로 

각지의 에너지 사정은 크게 바뀌기 때문에 각사는 최적 코스트를 찾아 에너

지를 멀티화하고 있다. 트러블이 생기거나 코스트가 달라지면 천연 가스, 석

탄, 중유, 매전의 4가지 에너지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형편에 

맞게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일단 끝나 체제의 정비를 끝냈다. 이에 따라 섬

유 생산 설비의 고도화, 차별화로 각사는 바뀌고 있다. 

 ◎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주목 받아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EPA는 머지않아 발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



국의 생산 코스트가 최근 크게 올라가 차이나 플러스 원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업계는 EPA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리빙(living) 제품이나 의류 제품에서 EPA에 대한 문의가 2008

년 들어 많아졌다.”고 도요타 쓰쇼(豊田 通商) 인도네시아에서도 말하고 있다. 

NI 데이진 쇼지(帝人 商事)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 제품의 커팅(cutting : 잘라

낸 조각)을 갖고 상의하러 오는 일본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

다.  

메이커 각사가, 직물 광폭화(織物 廣幅化), 고기능화(高機能化), 신 용도 개

척(新 用途 開拓), 환경 인증 취득(環境 認證 取得) 등으로 차별화하려는 데

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

다.♣ 


